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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캐즘 친환경바람타고하이브리드차 훨훨
1∼10월하이브리드차 31만2000대등록…역대최다기록전망

LPG차 누적등록3위…경유차 판매급감하며전기차에도밀려

기아K8하이브리드.

친환경차선호와전기차캐즘(Chasm일시적수

요 정체) 여파로 올해 국내 시장의 하이브리드차

등록 대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. LPG

(액화석유가스)차도판매가급감한경유차를제치

고연간연료별등록대수 3위에오를것이확실시

된다.

18일시장조사기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연

료별국내신차(승용상용포함)등록현황에따르

면올해 1∼10월국내하이브리드차누적등록대

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4.8% 증가한 31만

1769대로집계됐다.휘발유차(65만4710대)에이

어두번째로많은등록대수다.

이는지난해연간하이브리드차등록대수인 30

만9164대를 넘는 수치로, 올해는 국내 시장에서

하이브리드차가가장많이팔린해가될것으로보

인다.

같은기간전체신규등록대수에서차지하는비

중도하이브리드차는 23.0%에달해올해역대최

고를기록할것이유력하다.

2017년8만4684대에불과했던국내하이브리드

차 등록 대수는 2019년 10만4112대로 처음으로

10만대를넘더니 3년만인 2022년 21만1304대로

20만대 고지도 넘었다. 이어 지난해에는 1년 새

10만대가까이증가해 30만9164대의등록대수를

기록했다.

하이브리드차는자동차업계의전동화전환에따

라주목받던전기차가인프라부족등의영향으로

판매가둔화하는양상을보이자그수요가폭발적

으로늘고있다.광주지역하이브리드등록차량도

지난해 말 3만9965대에서 올 10월말 기준 4만

9265대로크게늘었다.

내연기관차를중시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

령당선등의여파로국내를포함한전세계전기차

캐즘은심화할것으로예상돼이러한하이브리드차

강세현상은향후몇년간이어질전망이다.

올해 국내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에 이어 LPG

차도선전이예상된다.

올해 1∼10월 LPG차 누적등록대수는 13만

7314대로, 하이브리드차에 이어 3위에 올라가

있다.

이는 전기차(12만2672대), 경유차(12만1306

대)를모두앞지른수치로, LPG차도올해역대최

다등록대수를기록하며연간연료별등록대수 3

위에오를것이유력하다.

반면 2022년까지휘발유차에이어연료별등록

대수 2위를놓치지않았던경유차는올해작년동

기대비판매량이절반이상급감하며전기차에도

밀리는수모를당할것으로보인다.

경유차는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30만8708대가

등록됐지만올해는절반수준인 15만대도넘기어

려울것으로전망된다.

자동차업계관계자는 국내자동차시장에서친

환경차선호와전기차캐즘이라는두가지역설적

상황이동시에나타나고있다며 경유차의시장퇴

출속도가빨라지고있다고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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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반떼NTCR에디션도공개

현대차가 18일 투어링카 대회인 2024 TCR

월드투어에서 더 뉴 엘란트라 N TCR (국내명

더뉴아반떼NTCR)이드라이버부문종합우승

을달성했다고밝혔다.

더뉴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출전한노버

트미첼리즈선수는지난 14∼17일(현지시간)마

카오기아서킷에서진행된 2024 TCR 월드투어

최종라운드에서 49포인트를획득하며 2024시즌

최종 323포인트로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에 올랐

다. 그는 TCR 월드투어에서작년에이어 2년연

속드라이버부문최고자리를차지했다.

함께출전한미켈아즈코나선수도최종 295포

인트를기록하며드라이버부문 3위로시즌을마

무리했다.

현대차는 2022년 종료된 월드 투어링카 컵

(WTCR) 우승에이어새롭게시작된 TCR 월드

투어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. TCR

시리즈는대륙과국가별을포함해전세계적으로

대회수가 40개에달한다.

이중최상위대회인TCR월드투어는제조사가

아닌제조사의경주차를구매한프로레이싱팀이

출전하는 커스터머레이싱 대회로,전세계에서

열리는 TCR 대회중주요레이스를선별해경기

결과에따라획득한포인트로순위를결정한다.현

대차는TCR월드투어와함께동시에마카오에서

진행된 2024 TCR 차이나 및 2024 TCR 아시

아 시리즈최종라운드에서도드라이버부문우승

을확정지었다.

TCR 차이나에서는 현대 N 팀의 마틴 카오

선수가, TCR아시아시리즈는장첸둥선수가드

라이버 부문 우승컵을 거머쥐었다. 현대차는 이

들 3개시리즈에출전한 32대차량중가장많은

12개의더뉴엘란트라N TCR을대회에참가시

켰다.

한편, 현대차는이날모터스포츠에서얻은노하

우를반영한 아반떼NTCR에디션을공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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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 더뉴아반떼NTCR TCR월드투어2년연속우승

차량소재서친환경실천

기아가 18일버려진자원과천연소재를활용한

친환경실험모델 EV3스터디카를공개했다.

<사진>

기아는총22가지재활용천연소재기술을개발

해소형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(SUV)EV3의부

품69개를대체했다고설명했다.

사과껍질로만든 애플스킨이스티어링휠과

콘솔에적용됐고버섯재배후버려지는부산물인

폐배지가무선충전패드에사용됐다.

차량외관의루프,가니시(장식)에는천연섬유

와바이오폴리머로구성된복합재제조기술이쓰

였다.

범퍼,도어트림, 프렁크(차량앞쪽의트렁크공

간)등은폐차에서회수된플라스틱으로제작됐다.

기아 관계자는 EV3 스터디카는 지

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위해 책임감을

가지고 연구한 결과물이라면서 차량

주요소재의친환경성확보를위해저탄

소재활용소재기술을지속해확대개

발할것이라고말했다.

한편, 기아는지구환경보호을위한

지속가능한모빌리티솔루션프로바이

더 비전을실현하기위해 2045 탄소중

립을선언하고, 전사업장의재생에너

지전환,차량내재활용플라스틱적용

확대, 국내갯벌복원협력사업등다양

한활동을이어나가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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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 사과 버섯으로만든 EV3스터디카 공개

윈터크래프트WP52EV

금호타이어가 18일 전기차전용타이어 윈터

크래프트 WP52 EV <사진>로 일본의 굿 디자

인어워드 2024 제품부문본상을받았다 고밝

혔다.

굿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레드닷 iF, 미국의

IDEA와함께세계 4대디자인어워드로꼽힌다.

윈터크래프트WP52EV는기존의겨울용타이

어를개조한전기차전용타이어다. 3D블록설계

기술로눈길제동력을극대화했고흡음기술을적

용해소음을최소화했다.

타이어 옆면에는 눈이

내리는풍경과눈꽃결정

을모티브로한디자인이

적용됐다.

김영진금호타이어연

구개발본부장은 급변하

는모빌리티시장에서혁

신적인핵심미래기술을

연구개발해상상을현실

로실현하는과정에고객

들과함께할것이라고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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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 일본 굿디자인어워드 본상

중견3사실적 신차로희비엇갈렸다

올해르노 그랑콜레오스 인기

한국GM과 KG모빌리티, 르노코리아 등 국내

중견완성차업체들의국내실적희비가신차 1종

에 따라 갈리는 양상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.

18일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따르면올해 10월

국내중견 3사의국내신차등록대수는르노코리

아 5337대, KG모빌리티(KGM) 4473대, 한국

GM(쉐보레) 1898대의순으로나타났다.

이중르노코리아의판매량은지난해같은달대

비 272.2%급증했다. 1∼10월국내누적등록대

수는 KGM 4만1004대, 르노코리아 2만2115대,

한국GM 2만1099대로 집계됐다. 르노코리아는

올들어처음으로한국GM을앞질렀다.지난해국

내등록대수가KGM 3분의1수준에그치며중견

3사 중 가장 부진했던 르노코리아는 올해는 꼴

찌를면할전망이다.

르노코리아의내수실적을끌어올린주역은지

난9월출시된하이브리드중형스포츠유틸리티차

(SUV) 뉴르노그랑콜레오스다.

그랑콜레오스는지난달에는내수등록대수11위

를기록하기도했다.그랑콜레오스의선전에힘입

어지난8월1411대에불과했던르노코리아의국내

신차등록대수는 10월 5337대로크게증가했다.

신차 1종이중견 3사의실적을결정짓는양상은

2022년부터이어지고있다.트랙스크로스오버는

출시두달만에 6500대가팔리는등인기몰이를

하면서 한국GM은 지난해 중견 3사 중 유일하게

플러스 성장을 했다. 2022년에는 KGM의 중형

SUV토레스가같은역할을맡았다. /연합뉴스


